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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 맛】 '미친 날씨', 추억의 '수박화채'로 맞서 볼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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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임동현 기자】 미쳤다. 날씨가 정말 미쳤다. 이제 7월 초인데 기온이 30도

를 넘어 40도를 향해 간다. 밤에도 새벽에도 더위는 이어지고 전력 소비는 연일 최

고치를 기록한다. 계속 갈증이 나고 물을 마시고 마셔도 갈증은 풀리지 않는다. 몸의

수분이 다 빠져나갈 듯한 지독한 더위, 문제는 이 더위가 적어도 두 달 정도는 이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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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적으로 여름에는 수분이 많은 과일이 사랑을 받았다. 참외, 복숭아, 자두, 그리고

뭐니뭐니해도 빨간 속살이 매력적인 수박이다. 수박은 그야말로 여름철 부족한 수

분을 채우는 데 제격인 과일이다. 한 입 베어물면 수박즙이 그야말로 입 안에서 폭발

하면서 달콤하면서도 시원한 음료를 마시는 기분을 느끼게 한다. 수박은 여름철 최

고의 후식이기도 하고 팥빙수의 훌륭한 고명이기도 하다. 계곡 물에 발을 담그고 수

박을 먹는 상상은 여름날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로망이기도 하다.

이 수박을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바로 '화채'다. 예전에는 수박을 그릇에 담고 여기

에 사이다를 부어 화채를 만들었다. 하지만 진정한 수박화채는 수박의 윗부분을 잘

라 숟가락으로 수박 속을 판 다음 그 안에 사이다를 부은 것이다. 수박 한 통을 놓고

온 가족이 둥글게 모여 앉아 숟가락으로 화채를 떠먹는 모습이 지금도 기억난다. 

요즘에는 후르츠 칵테일을 넣거나 우유, 요구르트, 딸기우유 등을 부어 먹기도 하고

막걸리를 넣어 여름용 과일주로 마시는 경우도 있다. 수박에 얼음과 꿀을 넣고 소주

를 부어 칵테일처럼 마시는 방법도 있다. 그렇게 수박화채는 여름철 간식으로도, 술

안주로도, 그리고 화채 자체로 술을 만드는 용도로 사랑받고 있다. 하지만 그래도 우

리 기억 속의 수박화채는 수박에 사이다를 부은 '평범한' 화채다.

그것은 아무래도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온 가족이 둘러앉아 숟가락으로 퍼먹었던 맛

때문인지도 모른다. 퇴근하고 온 아버지의 손에 수박이 들려있으면 그날 집안 분위

기는 엄청나게 밝아졌다. 그 무거운 수박을 집에까지 들고 가기가 힘들었을 수 있지

만 아버지에게 그 수박은 결코 무겁지가 않았다. 수박을 보고 환히 웃을 아이들의 얼

굴을 생각하면 그까짓 수박이 뭐가 무겁겠는가. 그렇게 가족들은 더위를 쫓게 되고

여름밤의 추억은 그렇게 쌓여갔다.

갈수록 '미쳐가는' 날씨에 지칠 만도 하지만 우리의 머릿 속에 남아있는 추억의 음식

으로 지친 마음을 달래고 미친 더위와 맞서보는 것은 어떨까? 그런 점에서 오늘은

가족들과 둘러앉아 화채를 만들어먹는 기회를 만들어보는 것도 좋겠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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